
마스크 벗기, 아직…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총회로 모였습니다. 미전역, 중남미, 동아시아에 이르는 목사, 선

교사, 장로 회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결국 참석은 못하셨지만 은퇴하신 송용걸 목사님까

지 등록하실 정도로 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중부노회에, 중부노회는 

31개 노회 중 하나로서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총회산하 500여 

교회는 같은 헌법과 가치 아래 목회를 합니다. 금년에 우리노회 홍귀표 목사님이 부총회

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총회를 유치하게 됩니다. 특히 총대로 참여하신 헤브론 장로님들께 

홍목사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더군요.  

 

백신 접종율이 높아가며 팬데믹 이전의 일상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는 언제부터 정상화가 될 것인지 궁금하시지요? 마스크 착용이나 좌석사용, 버스운영 등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6월 당회에서 의논하겠지만 아직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예배 정원을 80명까지 늘렸고, 6월 첫째주부터 2부 예배에 성가대가 설 것입니다. 3부 

예배에 찬양팀과 함께 하는 것은 늦어도 8월 첫째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마치셨어도 당분간 자신과 서로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띄기를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

다.  

 

팬데믹 상황이 여러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입니다만 변화를 꺼려하던 전

통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시작으로 온라인 예배와 

줌미팅이 삶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던 장례문화는 소규모의 가

족장례로 최대한 참석하지 않는 것이 피차 예절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랑하는 교우

들의 장례는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 차승남 집사님은 수요성인대학 시절 함께 식사하

며 교제하던 분이며, 미주 한국학교에 열정을 다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하

고, 천국환송예배에 참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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